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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하며

한 종합편성채널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영광굴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며 영광굴비 판매 상인들 180명이 정정보도와 함께 신청인들 각자에게 2천만 원

씩을 배상하라는 조정신청을 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진짜 영광굴비는 아가미를 통해 살 속으로 소금을 넣

은 후 3개월 정도의 해풍 건조를 해야 만들어지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굴비는 

소금을 대충 쳐서 냉동하여 하루 만에 완성되기 때문에 굴비라기보다는 냉동 간

조기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에서 굴비 가공·판매를 하고 있는 

신청인들은 ‘소비자들이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게 되고 냉동기술의 발달에 따라 

굴비를 오래 말릴 필요가 없어지면서 제조법이 변한 것이며, 소비자들의 저염식 

선호에 따라 아가미에 일일이 소금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냉

동 간조기를 참조기보다 7.5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 ‘굴비 업체가 1,000여 곳이 넘는데 정확히 조사한 뒤 방송했어야 옳다’고 주

장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 전에 인터넷에 게시된 다시보기 방송을 금지해 달라

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했다.  

조정심리에서 피신청인측은 인터넷에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영업의 막대한 손해 때문에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고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손해배상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필자도 그 동안 굴비라고 하면 조기를 일정기간 말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해당 방송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 동안 속았다고도 생각할 것이다.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굴비들이 모두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생각할까? 신청인의 주장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개념도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는 것. 더구나 일부 아주 고가의 

굴비는 일정기간 건조해서 판매하고 있기도 하다면 신청인도 억울할 수 있겠다 싶었다. 

조정안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담당 중재부는 법원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자고 제안하였고, 당사자 모두 이에 동

의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이후 신청인은 조정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이다. 

판례에 따르면 보도금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법익침해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침해의 가능성이 

아주 크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방송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보기 방송을 금지하는 것이 신청인

에게 실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참조하되 그 결정이 어떻든 우리 위원회는 언론분쟁 담당 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조정안을 제

시하게 될 것이다. 다년간의 법조 경험, 30년 이상의 언론현장 경험, 60년 이상의 인생 경험 등을 바탕으로 그 동안 합리적이고 현

명한 판단을 해 온 중재위원들이 이번에는 또 어떠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게 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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